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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인구감소지역 인구 현황 및 이동 분석
-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의인구는 ‘12년대비 8.4% 감소(전년 대비 1.1% 감소)

- 10년간(‘13년~‘22년) 인구감소 중 자연감소가 77.6% 차지

- ‘22년 출생아 수는 ‘12년 대비 53.5% 감소, 사망자 수는 32.1% 증가

- ’22년 인구이동은 순유입(2,312명) 상태(남부권, 북부권 순유입, 동해안권 순유출)

순유입이 발생한 연령은 60대이상, 50대, 40대 순

순유출이 발생한 연령은 20대, 10대이하, 30대 순

순유출률은 20대 여자가 100명 중 6명꼴로 가장 높아

- ‘40년 추계인구는 ‘22년 대비 5.3% 감소(북부권, 동해안권 감소, 남부권 증가)

지역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국 89개

시군구를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행정안전부고시, ‘21.10.19.)하고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에 발맞추어 동북지방통계청(청장 송성헌)은 경상북도의 인구⸱사회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등을 활용하여 경북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 현황, 인구 이동 및 사유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북부권 8개(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봉화), 동해안권 3개(영덕, 울진, 울릉), 

남부권 5개(영천, 군위, 청도, 고령, 성주)

분석결과,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주민등록인구(87만 명)는 ‘12년 대비

8.4% 감소,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다. 10년간(’13년~‘22년) 인구감소(8만 명) 중

자연감소*(6만2천 명)가 77.6%를 차지하였고, 순유출(1만4천 명)은 17.3%이었다.
*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경우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출생아 수(3천 명)는 ‘12년 대비 53.5% 감소하였으며

‘22년 조출생률*(3.7명)은 전국(4.9명)보다 1.2명 적었다. ‘22년 사망자 수(1만4천 명)는

‘12년대비 32.1% 증가하였으며, ‘22년조사망률*(15.6명)은전국(7.3명)보다 8.3명 많았다.
* 조출생률 :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 조사망률: 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 평균연령(52.4세)은 전국(44.0세)보다 8.4세 높았다.

‘22년 유소년인구0~14세는 ‘12년 대비 32.4% 감소하였으며, 유소년인구 비중

(8.2%)은 전국(11.7%)보다 3.5%p 낮았다. ‘22년 고령인구65세이상는 ‘12년 대비

27.4% 증가하였으며, 고령인구 비중(32.8%)은 전국(17.6%)보다 15.2%p 높았다.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이동은 전입자 수(5만1,896명)가 전출자 수

(4만9,584명)보다 2,312명 많은 순유입 상태이다. 순유입을 연령별로 보면 60대이상,

50대, 40대 순이며, 순유출은 20대, 10대이하, 30대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순유입이 높았다.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순이동을 권역별로 보면, 남부권(1,960명)과

북부권(436명)에서는 순유입, 동해안권에서는 순유출(84명)이 발생하였다.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에서 순유입이 발생한 지역은 영남권*(3,043명),

경북 내*(174명) 순이다. 순유입 발생 지역을 연령별로 보면 영남권으로는

60대이상(2,011명), 50대(1,843명), 경북 내로는 50대(341명), 60대이상(256명)이

높게 나타났다.
*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내(경북 인구비감소지역)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에서 순유출률*이 가장 큰 20대(5.4%)를 성별로 나눠

본 결과, 20대 여자의 순유출률(6.0%)이 남자의 순유출률(5.0%)보다 컸다.
* 인구백명당 순유출자 수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순유입 사유는 환경·기타(3,858명), 직업(273명) 순이며,

순유출 사유는 교육(1,227명), 가족(557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순유입이 발생한

경북 내의 동해안권과 남부권은 직업, 영남권은 환경·기타가 1순위였으며,

순유출이 발생한 경북 내의 북부권은 주택, 수도권은 직업이 1순위였다.

이런 추세가 지속할 경우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2040년 추계인구는 ‘22년

대비 5.3% 감소하여 전국 감소율(2.8%)보다 2.5%p 커질 전망이다. 권역별로

보면 북부권(9.3%), 동해안권(8.0%)은 감소하고, 남부권(4.7%)은 증가가 예상된다.

【붙임】 경북 인구감소지역 인구 현황 및 이동 분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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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경상북도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 현황, 인구 이동 및 사유를 분석한 자료임

※ 전국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21. 10. 19.)

* 인구감소지역 : 8개 지표로 구성된 인구감소지수**를 토대로 지정
** 인구감소지수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 작성 개요

○ 대상기간 : 해당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 분석대상 : 경상북도 내 16개 인구감소지역*

* 경북 북부권 감소지역 :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봉화

* 경북 동해안권 감소지역 : 영덕, 울진, 울릉

* 경북 남부권 감소지역 : 영천, 군위, 청도, 고령, 성주

○ 활용자료 및 기준시점

자료명 기준시점 분석 항목 비고

국내인구이동통계 ‘12년 ~ ‘22년 국내 인구이동 현황 및 이동사유

인구동향조사 ‘12년 ~ ‘22년 출생 및 사망 현황

장래인구추계 ‘22년 ~ ‘40년 전국, 시도, 시군구별 추계인구

주민등록인구현황 ‘12년 ~ ‘22년 주민등록인구 및 주민등록연앙인구 현황

□ 주요개념 및 용어 정의

○ 주민등록연앙인구 : 전년말(당해 연초) 주민등록인구와 당해 연말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

(예시) ‘22년 주민등록연앙인구는 ‘22.1.1일과 ‘22.12.31일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

○ 자연증가 : 출생아 수 - 사망자 수

- 자연증가율 : 주민등록연앙인구 1백명당 자연증가한 비율

- 조출생률 : 주민등록연앙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 조사망률 : 주민등록연앙인구 1천당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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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념 및 용어 정의

○ 이동 : 시군구 또는 시도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 전입 :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

- 전출 :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

- 순이동 : 전입인구와 전출인구의 차이(전국의 순이동은 0)

◾순유입(전입초과) :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은 경우

◾순유출(전출초과) :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은 경우

- 이동률(Migration Rate) : 주민등록연앙인구 100명당 이동자수

◾순유입률 : 주민등록연앙인구 100명당 순유입자 수

◾순유출률 : 주민등록연앙인구 100명당 순유출자 수

□ 유의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동사항의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등으로 사실상의 이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인구이동 사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①직업,

②가족, ③주택, ④교육, ⑤주거환경, ⑥자연환경, ⑦기타의 7가지로 구분

○ 인구이동 사유는 세대의 주된 이동 사유를 모든 세대원에 적용

하였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

□ 본 자료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b)에

게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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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북 인구감소지역 인구 현황

□ 10년간 인구변화

ㅇ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주민등록인구(87만명)는 ‘12년 대비 8.4% 감소

- 권역별**로 보면 ‘12년 대비 동해안권, 북부권, 남부권은 각각 11.8%,

9.4%, 4.6% 감소

- ‘13년부터 ‘22년까지 10년간 인구감소를 세분하면 자연감소는 6만2천 명,

순유출은 1만4천 명으로 집계

* 인구감소지역 : 경북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합으로 산출

** 북부권(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봉화), 동해안권(영덕, 울진, 울릉),
남부권(영천, 군위(‘22년 기준 경북), 청도, 고령, 성주)

[표 1]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10년간 인구변화
(단위: 천 명, %)

구분 2012 2022 증감
(‘22-‘12)

증감률
(‘22-‘12)

누적(‘13~‘22)
자연증가1) 순이동2) 기타3)

전국 50,948 51,439 491 1.0 520 0 -29
경북 2,698 2,600 -98 -3.6 -49 -47 -1
감소지역 951 870 -80 -8.4 -62 -14 -4

북부권 598 541 -56 -9.4 -37 -18 -1
동해안권 103 91 -12 -11.8 -7 -5 0
남부권 250 239 -11 -4.6 -18 9 -3

주: 1. 자연증가=출생–사망, 자연감소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경우이며, 표 및 그래프에서 (-)로 표시됨
주: 2. 순이동=전입–전출, 순유출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경우이며, 표 및 그래프에서 (-)로 표시됨
주: 3. 기타(귀화자, 국적상실자 등)

□ 연간 인구증감률

ㅇ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전년 대비 인구감소율은 1.1%로 전국(0.4%),

경북(1.0%)의 인구감소율보다 각각 0.7%p, 0.1%p 큼

- ‘22년 인구감소지역의 전년 대비 자연감소율은 1.2%로 전국(0.2%),

경북(0.6%)의 자연감소율보다 각각 1.0%p, 0.6%p 큼

- ‘22년 인구감소지역의 전년 대비 순유입률은 0.3%, 경북은 순유출률이 0.3%

[표 2]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연간 인구증감률, 자연증가율, 순이동률 변화
(단위: %, %p)

구분
연간 인구증감률 연간 자연증가율1) 연간 순이동률2)

2012 2022 증감
(‘22-‘12) 2012 2022 증감

(‘22-‘12) 2012 2022 증감
(‘22-‘12)

전국 0.4 -0.4 -0.8 0.4 -0.2 -0.7 0 0 0
경북 0.0 -1.0 -1.0 0.1 -0.6 -0.8 -0.2 -0.3 -0.1

감소지역 -0.7 -1.1 -0.3 -0.4 -1.2 -0.8 -0.3 0.3 0.6
북부권 -0.5 -1.2 -0.7 -0.3 -1.2 -0.9 -0.2 0.1 0.3
동해안권 -0.8 -1.5 -0.7 -0.6 -1.3 -0.7 -0.2 -0.1 0.1
남부권 -1.4 -0.5 0.9 -0.4 -1.2 -0.7 -0.7 0.8 1.5

주: 1. 자연증가율=주민등록연앙인구 100명당 자연증가한 비율
주: 2. 순이동률=주민등록연앙인구 100명당 순이동한 비율

경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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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및 사망

ㅇ (출생)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출생아 수(3천명)는 ‘12년 대비 53.5% 감소

- 전국(48.6%) 감소율보다 4.9%p 크지만, 경북(54.1%)보다는 0.6%p 작음

- 권역별로 보면 ‘12년 대비 북부권, 동해안권, 남부권은 각각 57.1%,

51.5%, 44.8% 감소

- ‘22년조출생률*(3.7명)은 전국(4.9명), 경북(4.3명)보다 각각 1.2명, 0.6명 적음

*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ㅇ (사망)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사망자 수(1만4천명)는 ‘12년 대비

32.1% 증가

- 전국(39.6%), 경북(34.9%)의 증가율보다 각각 7.5%p, 2.8%p 작음

- 권역별로 보면 ‘12년 대비 북부권, 남부권, 동해안권은 각각 34.5%,

31.9%, 20.0% 증가

- ‘22년조사망률*(15.6명)은 전국(7.3명), 경북(10.7명)보다 각각 8.3명, 4.9명 많음

*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

[표 3]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출생아수(조출생률) 및 사망자수(조사망률)
(단위: 천 명, 명, %)

구분 출생아수(조출생률) 사망자수(조사망률)
2012 2022 증감(‘22-‘12) 증감률(‘22-‘12) 2012 2022 증감(‘22-‘12) 증감률(‘22-‘12)

전국 485(9.6) 249(4.9) -235(-4.7) -48.6(-49.0) 267(5.2) 373(7.3) 106(2.0) 39.6(38.2)
경북 25(9.2) 11(4.3) -13(-4.9) -54.1(-53.3) 21(7.7) 28(10.7) 7(3.0) 34.9(39.0)
감소지역 7(7.3) 3(3.7) -4(-3.6) -53.5(-49.5) 10(10.9) 14(15.6) 3(4.7) 32.1(43.3)

북부권 5(7.6) 2(3.6) -3(-4.0) -57.1(-53.0) 6(10.5) 8(15.4) 2(5.0) 34.5(47.3)
동해안권 1(6.3) 0(3.4) 0(-2.9) -51.5(-45.5) 1(11.9) 1(16.1) 0(4.2) 20.0(34.9)
남부권 2(6.9) 1(4.0) -1(-2.9) -44.8(-42.2) 3(11.4) 4(15.7) 1(4.3) 31.9(38.1)

□ 연령대별 인구 및 구성비

ㅇ (평균연령)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 평균연령(52.4세)은 전국(44.0세),

경북(46.9세)보다 각각 8.4세, 5.5세 높음

- 권역별로 보면 남부권, 동해안권, 북부권은 각각 53.4세, 53.0세, 51.8세

ㅇ (유소년0~14세)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 유소년인구(7만1천명)는 ‘12년 대비

32.4% 감소

- 권역별로 보면 ‘12년 대비 동해안권, 북부권, 남부권은 각각 35.8%,

32.3%, 30.9% 감소

- 유소년인구 비중(8.2%)은 전국(11.7%), 경북(10.8%)보다 각각 3.5%p,

2.6%p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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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30대)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 20·30대 인구(13만7천명)는 ‘12년 대비

31.2% 감소

- 권역별로 보면 ‘12년 대비 동해안권, 남부권, 북부권은 각각 31.5%,

31.3%, 31.0% 감소

- 20·30대 인구 비중(15.7%)은 전국(25.7%), 경북(20.8%)보다 각각 10.0%p,

5.1%p 작음

ㅇ (고령65세이상)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 고령인구(28만6천명)는 ‘12년 대비

27.4% 증가

- 권역별로 보면 ‘12년 대비 남부권, 북부권, 동해안권은 각각 33.5%,

26.8%, 16.6% 증가

- 고령인구 비중(32.8%)은 전국(17.6%), 경북(23.3%)보다 각각 15.2%p,

9.5%p 큼

[표 4]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유소년, 20·30대 및 고령인구(비중)
(단위: 천 명, %, %p)

구분 유소년인구 20·30대 인구 고령인구
2012 2022 증감

(‘22-‘12)
증감률
(‘22-‘12) 2012 2022 증감

(‘22-‘12)
증감률
(‘22-‘12) 2012 2022 증감

(‘22-‘12)
증감률
(‘22-‘12)

전국 7,709(15.3) 6,002(11.7) -1,707(-3.6) -22.1(-23.5) 14,776 (29.3) 13,153 (25.7) -1,624 (-3.7) -11.0(-12.6) 5,760(11.4) 9,011 (17.6) 3,251 (6.1) 56.4(53.6)
경북 377(14.1) 282(10.8) -94(-3.2) -25.0(-22.8) 700(26.1) 541(20.8) -159(-5.3) -22.7(-20.5) 428(16.0) 606(23.3) 178(7.3) 41.5(45.7)
감소지역 106(11.2) 71(8.2) -34(-3.0) -32.4(-26.6) 200(21.1) 137(15.7) -62(-5.3) -31.2(-25.3) 225(23.7) 286(32.8) 62(9.1) 27.4(38.3)
북부권 70(11.8) 47(8.7) -23(-3.1) -32.3(-25.9) 127(21.3) 87(16.1) -39(-5.2) -31.0(-24.5) 137(23.1) 174(32.0) 37(9.0) 26.8(38.8)
동해안권 11 (11.0) 7(7.9) -4(-3.1) -35.8(-27.8) 20(19.9) 14(15.3) -6(-4.6) -31.5(-23.1) 26(25.5) 30(33.5) 4(7.9) 16.6(31.0)
남부권 24 (9.7) 17(7.1) -8(-2.7) -30.9(-27.6) 53(21.0) 36(15.1) -16(-5.9) -31.3(-28.1) 61(24.5) 82(34.3) 21(9.8) 33.5(39.9)

□ 추계인구

ㅇ (‘40/‘22)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2040년 추계인구는 ‘22년 대비 5.3% 감소

- 전국(2.8%) 감소율보다 2.5%p 크지만, 경북(7.1%)보다 1.8%p 작음

- 권역별로 보면 북부권, 동해안권은 각각 9.3%, 8.0% 감소, 남부권은 4.7% 증가

[표 5]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장래 추계인구(‘22년 대비 증감률)
(단위: 천 명, %)

구분 2022 2030 2040
전국 51,628 51,199 (-0.8) 50,193 (-2.8)
경북 2,628 2,552(-2.9) 2,441(-7.1)

감소지역 864 842(-2.5) 818(-5.3)
북부권 539 515(-4.5) 489(-9.3)
동해안권 88 85(-4.1) 81(-8.0)
남부권 236 242(2.5) 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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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북 인구감소지역 인구 이동 및 사유

□ 이동* 변화 

ㅇ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 전입자 수(5만1,896명)는 ‘12년 대비 10.3% 감소,
전출자 수(4만9,584명)는 ‘12년 대비 18.7% 감소

ㅇ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 순유입자 수는 2,312명, ‘12년 순유출자 수는 3,128명

- ‘12년부터 ‘22년까지 11년간 순유출된 인구는 총 16,928명으로 집계

* 이동(전입, 전출) : 경북 내 시군 간 이동과 경북 외 시도 간 이동을 합산

<그림 1>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전입, 전출 및 순이동 추이(2012~2022)

□ 연령별 이동

ㅇ ‘22년경북인구감소지역의순유입인연령은 60대이상(3,152명), 50대(3,020명), 40대(937명)순

- ‘12년 대비 순유입자는 60대이상(2,624명), 50대(828명)에서 증가

ㅇ ‘22년경북인구감소지역의순유출인연령은 20대(3,863명), 10대이하(831명), 30대(103명)순

- ‘12년 대비 순유출자는 20대(1,288명), 30대(782명)에서 감소

<그림 2>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22년 기준 연령별 이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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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연령별 이동 추이
(단위: 명)

구분 2012 2022 차이(‘22-‘12)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10대이하 9,146 10,070 -924 5,866 6,697 -831 -3,280 -3,373 93 
20대 11,229 16,380 -5,151 11,008 14,871 -3,863 -221 -1,509 1,288 
30대 10,765 11,650 -885 7,460 7,563 -103 -3,305 -4,087 782 
40대 9,058 7,946 1,112 6,780 5,843 937 -2,278 -2,103 -175 
50대 9,083 6,891 2,192 9,118 6,098 3,020 35 -793 828 

60대이상 8,561 8,033 528 11,664 8,512 3,152 3,103 479 2,624 
ㅇ성별로 보면 ‘22년 순유입은 남자(1,818명)가 여자(494명)보다 크게 나타남

- 60대이상 남자(2,149명)의 순유입이 여자(1,003명)보다 1,146명 많음

[표 7]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22년 기준 성 ⸱연령별 순이동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0대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총계 2,312 -831 -3,863 -103 937 3,020 3,152 
남자 1,818 -265 -2,043 -209 594 1,592 2,149 
여자 494 -566 -1,820 106 343 1,428 1,003 

□ 경북권역별 순이동

ㅇ ‘22년 북부권 인구감소지역은 순유입이 436명

- (경북 내) 북부권 비감소지역(450명)으로 순유출, 순유입은 동해안권(194명),
남부권(75명) 순

- (타 시도) 순유입은 영남권(976명), 수도권(152명) 순, 기타(511명)로 순유출

ㅇ ‘22년 동해안권 인구감소지역은 순유출이 84명

- (경북 내) 동해안권 비감소지역(135명)에서 순유입, 순유출은 남부권(97명),
북부권(21명) 순

- (타 시도) 순유출은 기타(86명), 영남권(58명) 순, 수도권(43명)에서 순유입

ㅇ ‘22년 남부권 인구감소지역은 순유입이 1,960명

- (경북 내) 순유입은 남부권 비감소지역(236명), 동해안권(118명) 순,
북부권(16명)으로 순유출

- (타 시도) 영남권(2,125명)에서 순유입, 순유출은 수도권(289명), 기타(214명) 순

[표 8]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22년 기준 경북권역별 순이동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경북 내1) 타 시도2)

소계 북부권 동해안권 남부권 소계 수도권 영남권 기타
북부권 감소지역 436 -181 -450 194 75 617 152 976 -511
동해안권 감소지역 -84 17 -21 135 -97 -101 43 -58 -86
남부권 감소지역 1,960 338 -16 118 236 1,622 -289 2,125 -214
주: 1. 북부권(감소지역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봉화 + 비감소지역예천),

동해안권(감소지역영덕, 울진, 울릉 + 비감소지역포항, 경주),
남부권(감소지역영천, 군위, 청도, 고령, 성주 + 비감소지역김천, 구미, 경산, 칠곡)

주: 2.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 기타(충청권⸱호남권⸱강원⸱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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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및 연령별 순이동

ㅇ ‘22년경북인구감소지역순유입을지역별로보면영남권(3,043명), 경북내(174명) 순

- 영남권은 60대이상(2,011명), 50대(1,843명), 40대(504명) 순으로 순유입

- 경북 내는 50대(341명), 60대이상(256명), 40대(77명) 순으로 순유입

ㅇ 순유출은 기타(811명), 수도권(94명) 순

- 기타는 20대(649명), 30대(143명), 10대이하(108명) 순으로 순유출

- 수도권은 20대(1,921명), 10대이하(159명) 순으로 순유출

[표 9]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22년 기준 지역 ⸱연령별 순이동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0대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체 2,312 -831 -3,863 -103 937 3,020 3,152

경북 내 174 -74 -377 -49 77 341 256
수도권 -94 -159 -1,921 -2 349 739 900
영남권 3,043 -490 -916 91 504 1,843 2,011
기타 -811 -108 -649 -143 7 97 -15

□ 20·30대 순이동 현황 

ㅇ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 20대 순유출자 수는 3,863명, 순유출률(20대

인구 100명당)은 5.4%

- (성별) 남자의 순유출(2,043명)이 여자(1,820명)보다 223명 많으나,

남자 순유출률(5.0%)은 여자(6.0%)보다 1.0%p 작음

⦁‘12년과 비교하면 남자 순유출률은 0.3%p 감소, 여자는 0.5%p 증가

ㅇ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 30대 순유출자 수는 103명, 순유출률(30대 인구

100명당)은 0.2%

- (성별) 남자는 순유출(209명), 여자는 순유입(106명) 발생

⦁‘12년과 비교하면 남자 순유출률은 0.1%p 감소, 여자는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

[표 10]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20·30대 순이동 및 순이동률
(단위: 명, %, %p)

구분 2012 2022 차이(‘22-‘12)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계
(20·30대)

-6,036
(-3.0)

-3,263
(-3.0)

-2,773
(-3.1)

-3,966
(-2.9)

-2,252
(-2.9)

-1,714
(-2.8)

2,070
(0.1)

1,011
(0.0)

1,059
(0.3)

20대 -5,151
(-5.4)

-2,865
(-5.3)

-2,286
(-5.5)

-3,863
(-5.4)

-2,043
(-5.0)

-1,820
(-6.0)

1,288
(0.0)

822
(0.3)

466
(-0.5)

30대 -885
(-0.8)

-398
(-0.7)

-487
(-1.0)

-103
(-0.2)

-209
(-0.6)

106
(0.3)

782
(0.7)

189
(0.1)

59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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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 및 전출사유

ㅇ ‘22년경북인구감소지역전입사유는직업(35.0%), 가족(26.3%), 환경·기타(19.2%) 순

ㅇ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 전출사유는 직업(36.1%), 가족(28.7%), 주택(13.7%) 순

<그림 3>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22년 기준 전입 및 전출사유 구성비

□ 사유별 순이동자수

ㅇ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 순유입 사유는 환경·기타(3,858명), 직업(273명) 순

- 경북 내의 동해안권은 직업(302명), 환경·기타(176명) 순으로 순유입

- 경북 내의 남부권은 직업(275명), 환경·기타(76명) 순으로 순유입

- 영남권은 환경·기타(2,224명), 직업(1,790명), 주택(396명) 순으로 순유입

ㅇ ‘22년 경북 인구감소지역 순유출 사유는 교육(1,227명), 가족(557명) 순

- 경북 내의 북부권은 주택(329명), 가족(238명) 순으로 순유출

- 기타는 직업(665명), 가족(219명), 주택(190명) 순으로 순유출

- 수도권은 직업(1,491명), 교육(591명) 순으로 순유출

[표 11]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22년 기준 사유별 순이동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환경·기타
전체 2,312 273 -557 -35 -1,227 3,858 

경북 내 174 639 -416 -370 79 242 
북부권 -487 62 -238 -329 28 -10 
동해안권 447 302 -30 -45 44 176 
남부권 214 275 -148 4 7 76 

수도권 -94 -1,491 646 129 -591 1,213 
영남권 3,043 1,790 -568 396 -799 2,224 
기타 -811 -665 -219 -190 84 179 

주: 경북내(경북 인구비감소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 기타(충청권⸱호남권⸱강원⸱제주)


